
SK종합화학, PE 건설공사 재개
플랜트노조-하청기업 협상 타결 … 징계·휴업수당은 합의 못해

SK종합화학(대표 차화엽)의 건설관련 하청기업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갈등이 마

무리됐다.

건설 하청기업과 울산 플랜트노조는 노조원 현장복귀 문제에 합의했다고 10월28일 밝혔다.

노조는 근로시간 준수, 비조합원과 화해 분위기 조성 등을 포함한 정상근로 확인서를 SK종합화학에 제출하

고, SK종합화학은 근로를 희망하는 조합원을 현장에 복귀시키거나 다시 채용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조합원 징계 문제, 휴업수당 지급 문제 등은 법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며, 갈등이 처음 시작됐

던 노조간부의 출입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일부는 10월28일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10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근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상 타결은 9월 말부터 태업과 농성으로 조합원들이 임금을 보장받지 못해 근무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SK종합화학도 2014년 4월 준공을 앞두고 건설이 시급해 합의점 도출이 수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 넥슬렌 PE(Polyethylene) 플랜트 건설은 2014년 4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70%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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